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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의 미래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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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Zoonoses are the diseases that are transmitted to human being from vertebrate animals either from livestock 

animals or from wildlife. Recently, zoonoses are increasingly common as a result of incremental human-animal 

contact. Propagative infections in wild animals and livestock are transmitted to human beings who are encountered 

with them. In general, wild animals can transmit infectious agents to livestock, and then livestock further transmit 

them to human being is a simple model of on how zoonotic diseases get transmitted to human being. This mode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of zoonoses by surveillance at its incipient stage. Cooperation between 

the respective ministr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dentification of zoonoses and planning for the formulation 

of better preventive and control policy and strategy. We will be able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zoonotic diseases 

in human on the basis of disease trends in wildlife and livestock once when we obtain the surveillance data and data 

generated by respective ministries through soun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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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경우에 

따라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전염병을 인수공통

전염병/인수전염병(zoonoses) 또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라고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Zoonoses)은 광의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1,415

종의 병원체 중 60%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1-3].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는 척추동물로부터 기원하는 동물 유래이며, 특히나 

이러한 동물은 불현성 감염이 흔해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전파가 가능하다[4]. 이렇듯 인수공통감

염병은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

지 않으며, 과거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유발할 유력한 병원체는 인수공통감염병

일 될 가능성이 높다[5].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생태학적 변화를 포함해서 가축의 

밀집 사육으로 인한 접촉기회 증가, 야생동물, 야생

조류에 의한 불현성 감염, 사회생활의 다양화로 증가

한 반려동물이나, 사람의 생활환경내에서 많이 사육

되고 있는 동물원 전시동물이나 실험동물 등으로부터 

발생이 초래되고 있다[6].

국내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국내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주요 경제동물인 소(젖

소), 돼지, 닭 등의 사육 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이에 반해 사육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대량 사육 및 밀식 사육이 되고 있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주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할 때 가축과의 접촉 기회

가 증가할수록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위험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더라도 가축에

서 소 결핵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브루셀라병도 아직 

근절이 된 상태는 아니며,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또한 소에서 큐열이 증가하고 있는데, 더불

어 법정감염병의 큐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이 주목할 만하다.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감염되고, 

이러한 감염병이 인간에게 다시 전파되는 모형은 기

본적으로 야생동물에서 만연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

병이 가축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이러한 가축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

는 모형으로 조기에 감시체계에 의한 조기 발견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이런 점에서 사람과 가축

의 감염병을 완벽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야생동물과 

그 접촉 기회는 더욱 증대됨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관

리는 용이하지가 않을 것이다[8]. 야생동물 중에서 설

치류와 박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데, 

2,277종류의 설치류 중에서 217종이 66개의 인수공

통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류, 기생

충, 원충 등)를 보유하고 있고[9], 박쥐[10, 11] 또한 

다양한 병원체의 병원소이며, 200종 이상의 바이러

스가 박쥐와 관련이 있다.

가축과 더불어 최근들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

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다. 국내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반려 동물인 고양이와 개에 물리거나 접촉

할 경우 톡소플라즈마증, 개 브루셀라증, 바르토넬

라증, cowpox 바이러스감염증, 공수병 등의 감염 위

험성이 있다[12]. 이렇듯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특히나 면역이 약하거

나, 어린이, 노약자 등에서 접촉할 경우 위험성이 증

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

기동물은 연간 80,000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개가 

72.7%, 고양이 25.9%, 기타 1.4% 등의 순으로 점유

하고 있다. 유기동물은 주택가와 야산을 오가면서 야

생 생태계에서 인간으로의 전파기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매개체이지만 현재 제도권 내 관리

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던 여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관리

는 어느 한 직역, 즉 의사 또는 의료인인만의 역할은 

아니며 수의사, 환경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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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수공통감염병 관

련 정책의 주관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일만

이 아니라, 가축과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농림식품축

산부, 환경부 등이 머리를 맛대고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실행전략에서의 학문적 근거는 19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One Health개념으로 인간, 동물, 

야생동물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의

미가 넓혀져 왔고, 다각도의 관점과 다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학, 수의학, 

환경분야 이외에도 경제, 정책,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

수공통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위

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메르스, 

사스,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이 국내로 들어

올 수 없도록 검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각 해당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각 부처가 생산하는 감시자료

와 발생자료를 긴밀히 공조하면 현재의 사람중심 관

리에서 진일보되어 야생동물과 가축에서의 발생동향

을 통해 사람에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국내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영역에서 

One health 개념의 확산이 필요하고, 부처 간 인수

공통감염병 관리의 법적, 행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더불어 실무적으로 국내 관리대상 인수공통감염

병과 고위험군을 정의하고 이들 고위험군에 대한 현

황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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